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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일자리 정책

 관계부처 합동,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 발표 (2016.2.17.)

○ 2017년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1만 5천여 명 정규직(무기계약직) 추가 전환

  -    정부는 2.17(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TF*」 를 개최하고, 1단계(’13~’15년) 정규직 

전환실적 및 2단계(’16~’17년) 전환계획을 포함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 발표 

* 고용부 차관(주재), 국조실 � 기재부 � 행자부 � 교육부 등 관계부처 국장 참여

  -    1단계(’13~’15년)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실적은 ’15년 말까지 계획(65,896명)대비 112%  

(7만 4천명) 전환

  -    2단계(’16~’17년)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계획은 공공부문 총 469개 기관에서 ’16년 

66%(10,085명), ’17년 34%(5,177명)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

  -    1단계(7만 4천명)와 2단계(1만 5천여 명)를 합하면, 현 정부 들어 약 9만 명 정규직(무기계약

직) 전환

○    공공부문의 상시 · 지속업무에 정규직 고용관행 정착과 비정규직 및 무기계약직의 합리적인 

처우 개선 적극 추진   

  - 상시 · 지속적인 업무는 정규직(무기계약직)을 고용하는 관행 정착

  -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처우를 개선하고,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보수 � 관리체계를  합리

적으로 개선

  -    공공부문 소속 외 근로자의 합리적인 인력 운영방안을 검토하고, 용역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강화

 관계부처 합동,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통한 상생고용촉진대책」 발표 (2016.3.10.)

  ○ 제79회 국가정책(국무총리 주재)에서 「노동시장 해소를 통한 상생고용촉진 대책」 발표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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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와 상생고용 실현을 위하여 고용률 70% 로드맵, 경제혁신 3개년 계

획, 노동개혁(노사정 대타협) 등 정부의 다양한 시책으로 소득분배 개선과 정규직 비중 증가 

등 일부 성과*도 있었지만, OECD 국가 등과 비교할 때 이중구조는 여전

     *    (분배지표) 지니계수(’08년 0.314 → ’14년 0.302), 소득5분위 배율(’08년 5.71→ ’14년 5.41), 

(고용지표) ’15년도 상용직 · 정규직 근로자 비중 각각 4.7%p, 0.8%p 상승(’12년 대비) 

  -    우리 경제와 사회통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산

업 현장의 자율적 실천과 상생고용 분위기 확산 필요 인식하에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통한 상생고용촉진대책」을 마련함.

○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통한 상생고용촉진대책」의 주요 내용

  -    (대기업 � 정규직 부문의 경직성 � 불공정성 개선) 공정한 임금체계 등 능력중심 인사 관행 

확립, 원 � 하청 간 공정거래질서 확립

  -    (상생고용을 위한 대 � 중소기업 노사의 협력 확산) 대 � 중소기업 협력을 통한 상생의 노동

시장 기반 마련, 원 � 하청 간 동반성장 확산 지원 등 

  -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처우개선 강화) 정규직 채용관행 유도 등 고용구조 개선, 불법파견 

등 집중 단속, 건설근로자 보호 강화, 청소년 권익 보호 강화 등 

  -    (노동시장 격차해소를 위한 사업장 감독 강화) 비정규직 처우개선 및 차별 해소, 취약계층 

및 청소년 보호, 장시간근로 개선, 불공정한 인사 관행 등 4대 분야 중심으로 감독

 고용노동부, 「대학창조일자리센터」 20곳 추가 선정 (2016.2.25.)

○    대학 안에서 보다 쉽게 취업 � 창업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성신여대 � 충북대 � 원광대 

등 20 곳에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추가 설치

  - 대학창조일자리센터는 신규 20 곳을 포함 전국 41개 대학에 설치

  - 수도권 12개(숙명여대 � 건국대 등), 지방 29개(동의대 � 충북대 등)

○    대학창조일자리센터는 대학 내 분산되어 있는 취업 � 창업지원 기능을 공간적 � 기능적으로 

연계 � 통합

     - 학업에 바쁜 학생들이 고용센터 등 취업 � 창업 정보를 직접 찾아다니는 수고를 덜고,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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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용정책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도록 함.

  - 졸업예정자 뿐 아니라, 저학년 단계부터 진로 설계가 가능하도록 지원 

  - 인문계 전공자 융합교육 등 서비스 대상도 확대 예정

○ 자대생 뿐 아니라, 타대생 및 지역 청년들에게도 서비스 확대

  -    고용복지센터, 창조경제혁신센터 등과의 연계 � 협업을 통해 지역단위 “청년 고용 허브 역

할”을 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 구축 등 지원 확대 예정

 고용노동부, 임금격차 완화 � 근로시간 유연화 관련 22개 일자리 사업 통합 운영 (2016.2.26.)

○    임금격차 완화 및 근로시간 유연화 관련 22개 일자리 사업(약 예산 1,500억 원, 지원인원 3만 

5천명)을 전국의 「고용률 70% 추진단」을 통해 사업장에 적극 안내 � 홍보, 컨설팅하는 「통합 

운영 지침」을 시달하기 위해 마련

○ 관련 사업 「통합 운영 지침」 마련으로 ‘노동개혁 현장 실천’과 ‘정부 3.0 구현’

  -    「통합 운영 지침」* 마련으로 기업이 원하는 사업을 한꺼번에 ‘통합 신청서’로 신청하면 고용

부에서 사업 안내뿐만 아니라 찾아가는 컨설팅, 지원금 지급, 대체인력 알선 등 통합서비스

를 제공

      * 「임금체계 개편과 근로시간 유연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통합운영 지침」

 고용노동부, 올해까지 230개 공공기관에 능력중심채용 도입 (2016.3.7.)

○ NCS 기반 능력중심채용이 공공기관 � 민간기업 현장에 뿌리내리도록 능력중심 인사관리 확산

  - 2016년까지 230개 공공기관에 대해 능력중심채용 도입 추진(2015년 130 기관, 누적)

  - 2017년까지 全 공공기관에 NCS 기반 능력중심채용 도입

○ 능력중심채용의 민간기업 확산을 위해 컨설팅 등 적극 지원

  - 대기업은 능력중심채용 MOU 체결, 캠페인 등으로 자율 확산 유도

  - 중소기업은 컨설팅을 지원하여 우수사례 도출

  -    경제단체 등과 협력하여 기업들이 능력중심채용을 위해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하고, 준수해

나가는 캠페인도 추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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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2016년도 근로감독 및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세부 추진계획」 발표 (2016.3.14.)

○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통한 상생고용촉진대책」(2016. 3.10.) 후속조치

○ ’16년 사업장 감독은 격차해소와 열정페이 근절 등 노동개혁 현장 확산에 주력

○ ’16년도 사업장 근로감독 종합 시행계획(4대 분야 중점, 2만개 사업장 대상) 

    1) 비정규직 처우개선과 차별 해소 집중 ⇨ 노동시장 이중격차 해소  

       -    자율적 고용구조 개선을 위해 정규직 전환지원금, 고용구조개선 컨설팅 등 행정 · 재정

적 지원도 병행

        ※    (정규직 전환지원금) 6개월 이상 근무중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중소 · 중견

기업 사업주에게 인건비 일부(임금상승분의 70∼80% + 간접노무비 20만원)를 월 60

만원까지 1년간 총 720만원 지원

       ※    (중소기업고용구조개선 컨설팅) 비정규직을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 차별진단 

및 근로조건 개선, 정규직 전환, 능력개발 프로그램 구축 등의 컨설팅을 지원

    2) 열정페이 근절 및 취약계층 근로감독 ⇨ 열정페이 근절과 근로조건개선  

    3) 장시간 근로 개선 ⇨ 가족과 함께 하는 저녁 

       -    시스템 개편이 필요한 사업장은 컨설팅(노사발전재단) 및 ‘일자리함께하기사업’*과 연계

하여 지원 병행

          ※    (일자리함께하기)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한 중소기업 등에 ① 신규채용 

인건비 연 1,080만원(2년), ② 투자비용 30% 매칭지원(최대 2억원) 및 융자지원(최대 

50억원), ③ 근로자 임금감소분을 사업주 보전시 50% 매칭 지원(2년)

    4) 불공정 인사관행 개선 ⇨ 능력중심 인력 운영 정착

○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개정 (’16.7.1.부터 시행 계획)

  - 감독의 실효성 확보와 근로자의 권리구제 내실화를 위해 법 위반시 조치기준 강화

○ 스마트 근로감독 도입 · 시행 

  - 빅 데이터 분석, 디지털 증거분석팀 신설 등으로 스마트 감독을 본격적으로 도입 ·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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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2016년 제1차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개최 (2016.3.15.)

○    정부 추진 청년고용촉진대책에 청년의 직접 참여 강화와 실무 분과위원회 신설로 청년고용촉

진특별위원회(이하 “청고특위”) 기능 활성화 전망

  -    그간 청고특위에 수요자(청년)의 직접적 의견 반영 통로 부족과 정책개발 및 평가 기능 미흡

으로 청년고용지원 사업이 공급자 중심으로 설계 � 전달되어 청년들에게 체감도와 효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

  -    이의 개선을 위해, 청년 대표를 청고특위 위원으로 정식 위촉, 동 위원회를 중심으로 정부 · 

자치단체 청년일자리 정책과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 

  -    동 위원회 산하에 청년대표, 전문가, 관계부처 실무자 등이 참여하는 실무위원회(정책개발

분과 및 현장 모니터링 분과)를 신설

○ 2016년 제1차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논의 내용

  - 범정부 청년고용촉진대책 실효성 및 체감도 제고 방안

  -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확대개편 및 운영활성화 방안

 

Ⅱ. 일자리 통계

◈ 2016년 1월 일자리 동향(경제활동인구조사 1월 원자료) 

    2016년 1월 전체 고용률은 58.8%, 실업률은 3.7%로 전년 동월 대비 고용률은 0.1%p 

상승, 실업률 0.1%p 하락

○ 2016년 1월 경제활동참가율은 61.1%로 전년 동월 대비 0.1%p 상승 

  - 경제활동인구는 2,643만 3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3만 9천 명 증가 

○    전체 취업자 2,544만 5천 명, 고용률 58.8%로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는 33만 9천 명 증가, 

고용률은 0.1%p 상승

  -    청년층(15~29세)은 취업자 394만 2천 명, 고용률 41.7%로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 2만 4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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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증가, 고용률 0.4%p 상승 

  -    고졸 이하 청년층(15~29세)은 취업자 181만 4천 명, 고용률 27.8%로 전년 동월 대비 취업 

자 3만 4천 명 감소, 고용률은 0.1%p 상승 

  -    대졸 이상 청년층(15~29세)은 취업자 212만 8천 명, 고용률 72.8%로 전년 동월 대비 취업

자는 5만 8천 명 증가, 고용률은 0.9%p 하락 

  -    고령층(55~79세)은 취업자 589만 6천 명, 고용률 48.2%로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는 31만 6

천 명 증가, 고용률은 0.5%p 상승 

○    전체 실업자 98만 8천 명, 실업률 3.7%로 전년 동월 대비 실업자는 1천 명 감소, 실업률은 

0.1%p 하락

  -    청년층(15~29세)은 실업자 41만 3천 명, 실업률 9.5%로 전년 동월 대비 실업자는 1만 8천 

명 증가, 실업률은 0.3%p 상승 

  -    고졸 이하 청년층(15~29세)은 실업자 22만 명, 실업률 10.8%로 전년 동월 대비 실업자는 5

천 명 감소, 실업률은 0.1%p 감소 

  -    대졸 이상 청년층(15~29세)은 실업자 19만 3천 명, 실업률 8.3%로 전년 동월 대비 실업자는 

2만 4천 명 증가, 실업률은 0.7%p 상승 

  -    고령층(55~79세)은 실업자 19만 4천 명, 실업률 3.2%로 전년 동월 대비 실업자는 4천 명 감

소, 실업률 0.2%p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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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주요 고용지표
(단위: 천 명, %, %p, 전년 동월 대비)

구분
2015.1 2015.12 2016.1

　 증감률 　 증감률 　 증감 증감률

15세이상인구 42,775 1.1 43,216 1.1 43,239 464 1.1

경제활동인구 26,094 1.7 26,747 1.8 26,433 339 1.3

참가율 61.0 - 61.9 - 61.1 0.1p -

취업자 

전체 25,106 1.4 25,879 1.9 25,445 339 1.4

남자 14,631 0.8 14,954 1.2 14,762 131 0.9

여자 10,475 2.3 10,925 2.9 10,684 208 2.0

고졸 이하 14,135 0.5 14,359 0 14,018 -117 -0.8

대졸 이상 10,971 2.6 11,520 4.5 11,428 456 4.2

•고용률

전체 58.7 - 59.9 - 58.8 0.1p -

남자 69.9 - 70.6 - 69.7 -0.2p -

여자 48.0 - 49.6 - 48.4 0.4p -

고졸 이하 50.3 - 51.4 - 50.1 -0.2p -

대졸 이상 74.8 - 75.5 - 75.0 0.2p -

종사상
지위

임금근로자 18,715 2.5 19,487 3.2 19,186 471 2.5

비임금근로자 6,391 -1.7 6,392 -1.7 6,259 -132 -2.1

실업자  

전체 988 10.9 868 -2.1 988 -1 -0.1

남자 581 9.4 513 -1.9 580 -1 -0.1

여자 408 13.0 355 -2.4 408 0 0.0

고졸 이하 611 2.8 502 -0.8 589 -22 -3.5

대졸 이상 378 27.2 366 -3.7 398 21 5.5

•실업률

전체 3.8 - 3.2 - 3.7 -0.1p -

남자 3.8 - 3.3 - 3.8 0.0p -

여자 3.7 - 3.1 - 3.7 0.0p -

고졸 이하 4.1 - 3.4 - 4.0 -0.1p -

대졸 이상 3.3 - 3.1 - 3.4 0.1p -

비경제활동인구 16,681 0.2 16,469 0.1 16,806 125 0.7

주: 표에 수록된 수치는 반올림 계산 등으로 전체 수치와 표내의 합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통계청(각 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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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청년층(15~29세) 주요 고용지표
(단위: 천 명, %, %p, 전년 동월 대비)

구분
2015.1 2015.12 2016.1

　 증감률 　 증감률 　 증감 증감률

취업자 

전체 3,918 0.7 3,959 2.1 3,942 24 0.6

남자 1,888 -0.5 1,887 1.6 1,894 5 0.3

여자 2,030 1.8 2,072 4.1 2,049 19 0.9

고졸 이하 1,848 3 1,756 0.8 1,814 -34 -1.8

대졸 이상 2,070 -1.3 2,204 4.6 2,128 58 2.8

•고용률

전체 41.3 - 41.8 - 41.7 0.4p -

남자 39.9 - 39.9 - 40.1 0.2p -

여자 42.7 - 43.8 - 43.3 0.6p -

고졸 이하 27.7 - 27.1 - 27.8 0.1p -

대졸 이상 73.7 - 74.0 - 72.8 -0.9p -

종사상 임금근로자 3,660 1.4 3,741 3.9 3,714 54 1.5

지위 비임금근로자 257 -8.5 219 -12.5 228 -29 -11.2

실업자

전체 395 6.2 365 -4.1 413 18 4.6

남자 228 5.4 206 3.4 221 -6 -2.8

여자 167 7.3 159 -12.4 192 25 14.8

고졸 이하 225 -10.3 192 -0.9 220 -5 -2.3

대졸 이상 170 40.3 173 -7.5 193 24 13.8

•실업률

전체 9.2 - 8.4 - 9.5 0.3p -

남자 10.8 - 9.8 - 10.5 -0.3p -

여자 7.6 - 7.1 - 8.6 1p -

고졸 이하 10.9 - 9.9 - 10.8 -0.1p -

대졸 이상 7.6 - 7.3 - 8.3 0.7p -

비경제활동인구 5,170 -1.8 5,140 -2.1 5,098 -72 -1.4

주: 표에 수록된 수치는 반올림 계산 등으로 전체 수치와 표내의 합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통계청(각 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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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고령층(55~79세) 주요 고용지표 
(단위: 천 명, %, %p, 전년 동월 대비)

구분
2015.1 2015.12 2016.1

　 증감률 　 증감률 　 증감 증감률

취업자 

전체 5,580 5.9 6,156 6.7 5,896 316 5.7

남자 3,356 5.3 3,636 5.5 3,518 163 4.8

여자 2,224 6.8 2,519 8.5 2,378 154 6.9

고졸 이하 4,666 4.1 5,112 5.5 4,862 196 4.2

대졸 이상 914 16.2 1,044 13.1 1,034 120 13.2

•고용률

전체 47.7 - 50.6 - 48.2 0.5p -

남자 61.2 - 63.5 - 61.2 0.0p -

여자 35.8 - 39.1 - 36.7 0.9p -

고졸 이하 46.3 - 49.2 - 46.6 0.3p -

대졸 이상 55.8 - 58.8 - 57.5 1.7p -

종사상 임금근로자 3,157 10.0  3,647 11.3 3,471 314 9.9

지위 비임금근로자 2,423 0.9 2,509 0.7 2,425 2 0.1

실업자 

전체 198 15.7 134 2.1 194 -4 -2.2

남자 129 25.7 90 -10.8 127 -2 -1.6

여자 68 0.7 44 45.7 66 -2 -3.4

고졸 이하 166 11.5 110 0.6 160 -6 -3.4

대졸 이상 32 44.5 24 9.5 33 1 4.1

•실업률  

전체 3.4  - 2.1 - 3.2 -0.2p -

남자 3.7  - 2.4 - 3.5 -0.2p -

여자 3.0  - 1.7 - 2.7 -0.3p -

고졸 이하 3.4  - 2.1 - 3.2 -0.2p -

대졸 이상 3.4  - 2.3 - 3.1 -0.3p -

주: 표에 수록된 수치는 반올림 계산 등으로 전체 수치와 표내의 합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통계청(각 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2016년 1월 전체 실업률 대비 청년 실업률 비율은 전년 동월 대비 10대 후반은 동일, 20대 전반

과 20대 후반은 각각 0.1%p 하락, 0.3%p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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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전체 실업률 대비 청년 실업률 비율 추이
(단위: %)

자료: 통계청(각 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2016년 1월 청년층(15~29세)의 비자발적 단시간 근로(43.5%)는 전년 동월 대비 4.7%p 상승

그림 2. 단시간 근로의 이유
(단위: %)

주:비자발적으로 단시간 근로하는 경우는 정규근무시간이 36시간 미만인 경우, 평소 일거리가 없어서, 일시적으로 일거리가 없어서, 사업
부진 · 조업중단으로 인하여 36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이외는 자발적으로 단시간 근로하는 것으로 정의 

자료: 통계청(각 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2016년 1월 현재 재학 중이거나 휴학 중인 청년층 취업자 수는 86만 8천 명(고용률 17.2%)으로 

전년 동월 대비 13만 9천 명 감소(고용률은 1.8%p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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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재학 혹은 휴학 중 청년층(15~29세)의 취업자와 고용률(11월)
(단위: 천 명, %, %p, 전년 동월 대비)

구분
2015.1 2015.12

2016.1

증감

취업자 고용률 취업자 고용률 취업자 고용률 취업자 고용률

전체 1,006 19.0  799 16.0  868 17.2  -139 -1.8p

성별
남자 580 20.1  448 16.6  479 17.6  -101 -2.5p

여자 426 17.7  351 15.4  389 16.8  -37 -0.9p

학력

고졸 이하 103 4.1  76 3.1  88 3.6  -15 -0.5p

전문대 231 38.2  176 33.4  185 35.3  -46 -2.9p

대학교 604 29.8  492 26.4  547 28.7  -58 -1.1p

대학원 68 50.0  54 40.5  48 36.9  -20 -13.1p

주: 표에 수록된 수치는 반올림 계산 등으로 전체 수치와 표내의 합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통계청(각 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2016년 1월 NEET족 인원은 88만 명, 비율은 9.3%로 전년 동월 대비 인원수는 2천 명 감소, 비율은 동일

표 5. 청년층(15~29세) NEET족 규모와 비율(11월)
(단위: 천 명, %, %p, 전년 동월 대비)

구분

2015.1 2015.12
2016.1

　 증감

인원수
NEET족

비율
인원수

NEET족
비율

인원수
NEET족

비율
인원수

NEET족
비율

전체 882  9.3  818  8.6  880  9.3  -2  0p

성별
남자 534  11.3  502  10.6  517  10.9  -17  -0.4p

여자 347  7.3  316  6.7  363  7.7  16  0.4p

연령별

15~19세 131  4.2  89  2.9  107  3.5  -24  -0.7p

20~24세 419  13.7  428  13.9  450  14.6  31  0.9p

25~29세 332  10.1  301  9.1  323  9.7  -9  -0.4p

학력

중졸 이하 48  1.8  35  1.4  42  1.6  -7  -0.2p

고졸 529  13.2  475  12.2 524  13.4  -5  0.2p

전문대졸 89  7.8  93  8.2  94  8.6  5  0.8p

대졸 이상 215  12.9  215  11.7  220  12.0  5  -0.9p

주: 1) 표에 수록된 수치는 반올림 계산 등으로 전체 수치와 표내의 합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    NEET족은 비경제활동인구 중 ‘지난 1주간 주된 활동’이 ‘쉬었음’+ 미혼 ‘가사’+ ‘발령 대기’+ ‘취업준비’+ ‘진학준비’+ ‘군입대 대

기’+ ‘결혼 준비’+ ‘기타’인원으로 정의 

자료: 통계청(각 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작성: 손희전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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